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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묵상 >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
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 우리가 다 그
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1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아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 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2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3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1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2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3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4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일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요 일 본 문 제 목
3월 21일(목) 요 16:7-8, 13 진리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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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안식을 취하게 하시고 예배

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가 이 땅위에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성히 풍기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와 동행하셨듯이 저희의 

섬김과 사역현장에서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으

며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품위 있게 일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

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저희의 영광은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 주님처럼 

사역하는 저희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총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이 땅의 모든 주

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을 기억하여 주의 온 백성들이 기도의 불꽃을 태우며 주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받으시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는 저희 

되게 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전교인 저녁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험한 십자

가에 담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하는 저희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에게 영육간

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와 교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